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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컨퍼런스 개최

- 메타버스 시대 인간 중심의 가치 중요성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월 23일(수)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메타

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컨퍼런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집합체인 메타버스의 확산에 따른 신유형의 이용자 보호,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이슈를 논의하고, 인간 중심의 메타버스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메타시대, 인간 중심의 디지털 지구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현수 연구위원이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기본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서,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더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전략’,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도승연 회장이 

‘메타버스 시대와 디지털 공동체의 지향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인간 중심 메타버스 성장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

들과 성균관대 인터렉션사이언스학과 이대호 교수, 법무법인 율촌 박정관 

전문위원,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이현정 교수, 한국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신명섭 상임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메타버스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가 원팀으로 인간 중심의 

메타버스 세상을 수립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당일 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붙임  1.‘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 1부.

      2. 이미지 자료 1부.  끝.

     



붙임 1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컨퍼런스 개최계획



붙임 2  관련 이미지 자료 


